
제직회  다음주 2월 23일 주일 오후 예배 후 교회 사택 매입을 위한 새마을금고 대출 관련 제직회가 있습니다. 
*참석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27세 이상인 자
-세례 및 입교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인감 증명서를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대출 담당 은행 제출용). 
*미래교회 사택 매입 관련 안내사항
-대출 취급 기관: 이태원 2동 새마을금고
-대출 예정 금액: 6억 
-채권 최고액: 7억 2천만원(대출금액의 120%)
-대출 예정 금리: 4.8%~(변동 가능성 존재)
-대출 기간:5년(만기 후 최대 대출기간 10년)

주말캠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의 주제로 주말캠프를 진행 
중입니다. 아이들 안에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겸손과 순종, 하나님 중심의 사고체계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권 제12권 22호 (통합 596호) 2025년 2월 16일

주캠 아웃리치  2025년 2월 20-22일(목-토), 장소: 치악산,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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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어 11장 1-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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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법의 완성
1.   성경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다. 성경 안에 인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 체계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통치 아래 일반 은혜 안에 있는 진리와 지식 체계를 
발견하도록 하셨다.

2.   신명기 29장 29절에서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있고, 나타난 일은 율법에 있다고 했다. 즉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도 많지만,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지식은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지식임을 뜻한다. 따라서 시편 119장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힘이 된다.

3.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육안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원수 마귀, 죄, 천사, 구원, 십자가가 없고 시각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육안으로 이 세계를 볼 뿐만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도 본다. 
빛이 비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므로 불신자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온전히 볼 뿐만 아니라, 확장된 인식의 지평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4.   율법은 빛이다. 그렇다면 지혜롭게 하고 세계를 온전히 볼 수 있는 율법의 지식만으로 충분할까? 그렇지 않다. 
구원론의 관점에서도 율법을 아는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율법의 
지식과 함께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5.   누가복음 10장 26~2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9절~11절에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라고 말한다. 이 두 말씀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밝은 눈으로 살아갈 수 
있다. 

6.   마태복음 25장 33절~36절은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형제가 굶주릴 때 주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며,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라고 말한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형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7.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선과 악을 아는 분별력도 있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랑이 인생의 율법이 되어야 
한다. 형제의 어려움과 힘듦을 깊이 이해하고, 그의 허물을 용서하며, 그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 
가정과 후손도 동일하게 사랑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7:12)’의 말씀을 따르는 사랑의 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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